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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아프리카 지역 광물자원 현황

Ÿ 아프리카는 세계 광물 매장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2018년 기준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상위 15개국 중 

10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일 정도로 광업은 아프리카 정부의 재정수입 및 외화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함.

- DR콩고와 남아공은 자원의 보고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존국임. DR콩고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등의 고부가가치 광물자원과 희토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코발트와 산업용 다이아몬드는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세계 1위임. 남아공은 매장량 기준 전 세계 백금족(PGM) 금속의 약 90%를 차지함.

- 중국은 일찍이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기지로서의 아프리카의 가치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하여 동 지역에 상당한 투자를 해옴.

Ⅱ. 아프리카 지역 4대 핵심광물 부존 현황

Ÿ (코발트) DR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약 50%, 생산량의 74%, 수출량의 95%를 차지함. DR콩고 코발트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DR콩고 총 코발트 수출량의 약 90%를 수입하며, 수입되는 코발트 광석의 약 1/3은 

중국 소유의 광산 및 제련시설에서 생산됨.

Ÿ (니켈) 부룬디와 탄자니아 서부 지역은 상당량의 니켈이 매장된 동아프리카 니켈 벨트(EANB)에 위치함. EANB는 

산화광 보다 공정이 쉬운 황화광 매장량이 풍부하여 산화광 부존량이 높은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인도네시아에 

비해 생산에 유리한 이점이 있음. 이로 인해 아프리카의 니켈 프로젝트는 탄자니아가 주도하는 중임.

Ÿ (리튬) 아프리카에서 리튬을 생산 중인 국가는 짐바브웨와 나미비아로,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1위, 세계 6위 리튬 

생산국이며, 매장량으로는 DR콩고가 아프리카 1위임. 짐바브웨는 1억 6,200만 달러 규모의 Arcadia 리튬 

프로젝트와 광물 산업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 생산 증가로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 

1위 리튬 생산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Ÿ (흑연) 아프리카에서 흑연은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나미비아, 탄자니아 4개국에서 생산 중이며, 매장량으로는 

마다가스카르가 세계 4위, 모잠비크가 5위, 생산량으로는 모잠비크가 세계 4위, 마다가스카르가 5위임. 주요 흑연 

광산은 세계 최대의 천연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Balama 광산과 Ancuadbe 광산으로, 두 곳 모두 모잠비크의 Cabo 

Delgado 주에 위치함.

Ⅲ. 시사점 및 협력 확대 방안

Ÿ 향후 탄소 중립 추진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ESS 및 자동차 배터리 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광물 수급을 위하여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풍부한 

광물자원의 부존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당한 미개발 지역이 존재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Ÿ 패키지 딜,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기업 및 현지 기업과의 제휴, 가공·제조 부문의 투자 등의 진출 방안이 있음.

Ÿ 효과적인 진출을 위하여 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정책 자문,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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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

Ÿ 아프리카 지역은 세계 광물 매장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약 3,500억 달러, 2019년 

약 4,060억 달러 가치의 광물을 생산하였음.

- 주요 광물로는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의 코발트․탄탈룸,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가나, 남아공, 

수단의 금, 기니의 보크사이트, 잠비아의 구리, 나미비아의 우라늄, 라이베리아의 철광석,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의 백금 등이 있음.

- 2018년 기준 광물자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상위 15개국 중 10개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DR콩고, 가나, 부르키나파소, 말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기니, 나미비아, 마다가스카르, 보츠와나)였음.

- 금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생산하는 광물로 아프리카 54개국 중 34개국이 생산 중이며, 

2018년 기준 수출액은 약 500억 달러로 천연가스와 원유를 제외하고 천연자원 수출 중 가장 높은 

수준임.

-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채굴되는 자원으로 아프리카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츠와나는 2017년 아프리카 총 다이아몬드 수출의 35%를 

차지함.

[그림 1] 광물별 전 세계 총생산 대비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

자료: IMF(2021). “Tax Avoidance in Sub-Saharan Africa’s Mining Sector.”

Ⅰ. 아프리카 지역 광물자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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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아프리카 지역의 광물별 주요 부존국

광물 국가

구리, 코발트 DR콩고, 잠비아, 남아공, 짐바브웨

다이아몬드 DR콩고, 보츠와나, 남아공, 앙골라

백금 남아공, 짐바브웨

우라늄 나미비아, 니제르, 남아프리카

금 가나, 남아공, 수단

철광석 남아공, 라이베리아

망간 남아공, 가봉, 가나

보크사이트 기니

리튬 짐바브웨

석탄 남아공, 모잠비크

천연가스 알제리, 이집트, 나이지리아

석유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리비아

자료: EIU(2022). “Africa's mining operations will benefit from elevated price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Ÿ 아프리카에서 광업은 정부의 재정수입 및 외화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아프리카 경제의 

기여도가 높음. 아프리카 지역은 2019년 4,060억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10억 톤의 광물자원을 

생산함. 

- 2019년 기준 남아공은 광물자원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연간 1,250억 달러 수준의 생산액을 

기록하였으며, 이어 나이지리아(530억 달러), 알제리(390억 달러), 앙골라(320억 달러), 리비아(270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동 5개국은 다이아몬드를 제외한 광물의 아프리카 5대 생산국으로 아프리카 

지역 광물 생산액의 2/3 이상을 차지함.

- 지난 10년 간 광업 부문은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국가 국내총생산의 평균 약 10%, 

총수출의 절반 이상, 그리고 아프리카 FDI 유입의 약 1/3을 차지함. 

- 한 예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광물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보츠와나의 광물자원 생산 및 수출은 

외화수입의 약 85%, 정부 재정수입의 33% 그리고 지난 40년간 GDP의 25%를 차지함.

DR콩고와 남아공은 자원의 보고로 불릴 만큼 세계적인 광물자원 부존국

Ÿ DR콩고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등의 고부가가치 광물자원과 희토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그 중 코발트와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매장량과 생산량 모두 세계 1위임.

- 매장량 기준 전 세계 코발트의 75%, 금의 25%, 구리의 10%를 차지하며, 전자기기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 탄탈룸이 들어있는 콜탄의 경우 전 세계 매장량의 80%, 생산량의 40%를 차지함.

- 아프리카 1위(2위 보츠와나, 3위 남아공), 세계 3위(1위 러시아, 2위 호주)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으로 2020년 

기준 전 세계 다이아몬드 매장량의 30%,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했으며,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생산량은 세계 1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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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DR콩고의 자원 분포도

자료: Le Mond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s mineral resources.”

Ÿ DR콩고는 앙골라-DR콩고-잠비아를 관통하는 중앙아프리카 구리 벨트(Central African Copperbelt)* 

중심에 있어 풍부한 구리 및 코발트 자원을 보유함.

- 중앙아프리카 구리 벨트는 세계 구리 매장량의 15%, 코발트 매장량의 60%를 차지하며, DR콩고의 

광산 개발은 동 구리벨트가 위치한 Katanga 주 Lubumbashi 시에 집중되어 있음.

- 그 결과 DR콩고는 아프리카 1위 코발트 생산국으로 생산량 기준 세계 코발트 1·2·3위 및 6위 광산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코발트 생산량은 12만 톤으로 전 세계 코발트 생산 17만 톤 중 70% 

이상을 차지함.

- 이미 세계 메이저 다국적 기업들이 선점한 잠비아 구리 벨트와 달리 DR콩고 구리 벨트는 미탐사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알려진 부존량은 구리 1억 5,000만 톤, 코발트 600만 톤으로 

세계 1위임.

  * 구리 벨트는 보츠와나와 나미비아에 위치한 칼라하리 구리 벨트(Kalahari Copperbelt), 나미비아에 위치한 

카오코 구리 벨트(Kaoko Copperbelt), DR콩고와 잠비아에 위치한 중앙아프리카 구리 벨트(Central African 

Copperbelt)가 있으며, 중앙아프리카 구리 벨트는 위치에 따라 콩고 구리 벨트, 잠비아 구리 벨트로 불림(그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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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아프리카 구리 벨트 [그림 4] 중앙아프리카 구리 벨트

자료: MOD Resources; Taylor, C.D. et al(2009). “Geology and non-fuel mineral deposits of Africa and the Middle East.”

Ÿ 남아공의 비에너지 광물자원 매장량의 가치는 2조 4,000억~3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며, 매장량 기준 

전 세계 백금족(PGM) 금속의 약 90%, 망간의 80%, 크롬의 72%, 바나듐의 32%, 금의 13%를 차지함.

- 남아공의 광물자원 부문의 수익은 철과 비철금속이 큰 부분을 차지함. 남아공은 특히 백금, 팔라듐, 

로듐, 루테늄, 오스뮴, 이리듐을 포함한 백금족(PGM) 금속의 최대 생산국으로 전 세계 백금족 금속 

생산량의 59%, 백금의 80%, 망간 광석의 30%, 페로크롬의 25%를 차지함. 

- 석탄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광물로 2020년 확인된 석탄 매장량은 약 99억 톤으로 세계 

8위 수준임. 생산된 석탄의 약 75%는 국내 에너지 소비에 사용하고 남은 물량인 약 25%만을 

수출하는데도 세계 5위 석탄 수출국임.

다국적 기업은 아프리카 광업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Ÿ 다국적 광산기업은 상대적으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아프리카 정부 및 국내 

투자자들에 비해 자본, 노하우, 기술의 우위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자원을 탐사하고 광산을 

운영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Ÿ 그 결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활동 중인 광산기업들의 대다수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영국 런던,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 등지에 위치하며 주로 현지 정부와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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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아프리카에서 활동 중인 주요 다국적 광산기업

회사 본사 소재지 진출국 광물

Rio Tinto 영국 런던

카메룬, 가나 알루미늄

기니 보크사이트

남아공 구리, 티탄철석

모잠비크 티탄철석

Anglo American 영국 런던

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공 다이아몬드

짐바브웨 백금, 팔라듐

남아공 철광석, 망간 

Glencore Xstrata 스위스 바르

모리타니아 철광석

부르키나파소 아연

DR콩고 구리, 코발트

탄자니아 니켈

잠비아 아연, 구리, 코발트

말리 금

Newmont 미국 덴버 가나 금

AngloGold Ashanti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가나, 기니, 말리, 나미비아, DR콩고, 남아공 금

Kinross 캐나다 토론토 가나, 모리타니아 금

자료: IMF(2021), op. cit. 자료 기반 저자 작성.

아프리카 광업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 지속

Ÿ 중국의 아프리카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국영기업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은 일반적으로 국가 기반시설 건설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 대가로 자원개발권을 획득하거나 

원자재를 직접 받는 차관-인프라-자원이 연계된 일명 ‘앙골라 방식(자원 담보 차관)’으로도 불리는 

‘패키지 딜(Package Deal)’ 방식으로 거래함. 

Ÿ 중국은 일찍이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공급기지로 아프리카의 가치를 파악하고, 국가의 지속적 

개발사업 실행을 위한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하여 아프리카 각국에 상당한 투자를 해옴.

-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금융지원은 2010년부터 크게 증가함(그림 5 참고).

- 2000~18년 동안 중국이 아프리카에 제공한 차관은 1,480억 달러로 주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되었으며, 2016~21년 동안의 대출액 중 66%는 교통과 에너지 부문에 제공됨.

- 2020년 중국의 대 아프리카 직접 투자액은 42억 달러로 2003년 7,500만 달러 대비 56배 증가하였고, 

누적 투자액은 434억 달러를 초과함.

-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은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를 

앞세워 계속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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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중국의 지역별 차관규모 변화
단위: 십억 달러

자료: BBC(2022), “중국 막대한 채권으로 빈곤국 ‘빚더미 함정‘에 빠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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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심광물: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Ÿ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은 단기간 내에 대체재를 찾기 어려우며 자원의 

편재로 공급 리스크가 존재하는 광물을 의미함.

- 친환경 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ESS)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은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으로, 코발트와 니켈은 배터리 양극재에 사용되며 흑연은 배터리 음극재에 

사용됨.

1. 코발트

Ÿ 코발트는 리튬, 니켈, 흑연과 더불어 리튬이온 배터리 등 2차 전지의 소재인 양극재의 핵심광물이며, 

DR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약 50%, 생산량의 약 74% 및 수출량의 약 95%를 차지함.

-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세계 코발트 매장량은 2021년 기준 760만 톤으로, 이는 신규 탐사 

결과 전년 대비 50만 톤이 증가한 수치임. DR콩고의 코발트 매장량은 350만 톤으로 전 세계 

매장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호주(140만 톤), 인도네시아(66만 톤), 쿠바(50만 톤) 순임.

- DR콩고 코발트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DR콩고 총 코발트 수출량의 약 90%를 수입하며, 수입되는 

코발트 광석의 1/3은 DR콩고 내 중국 소유의 광산 및 제련시설에서 생산됨.

- 중국은 DR콩고 내 19개의 코발트 광산 중 15개, 최대 규모의 코발트 광산 7곳 중 최소 4곳을 

소유하고 있음. 중국의 광산업체인 낙양몰리브덴(CMOC)은 2016년 4월 DR콩고 최대의 구리-코발트 

광산인 Tenke Fungurume 광산을 미국의 Freeport-McMoRan사로부터 인수하여 운영 중이며, 2020년 

말에는 Kisanfu 광산의 개발권도 확보하여 DR콩고 코발트 생산의 주도권을 쥐고 있음.

[그림 6] 전 세계 코발트 생산 중 DR콩고의 비중

자료: Cobalt Institute(2022). “Cobalt Market Report 2021.”

Ⅱ. 아프리카 지역 4대 핵심광물 부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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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생산량 기준 세계 주요 코발트 광산 5개 중 1, 2위 광산이 DR콩고에 위치하며, 두 곳 모두 중국이 

운영 중임(표 3 참고).

- 2019년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인 Mutunda 광산을 소유한 Glencore사가 코발트 가격의 하락과 세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운영비 상승의 이유로 동 광산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DR콩고의 2019년 코발트 

생산량은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올해 동 광산의 생산 재개를 준비 중임. 생산이 재개될 시 

2022~25년 사이 약 1만 1,000톤의 코발트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생산량 기준 세계 상위 5개 코발트 광산

광산 위치 매장량(kt) 생산량(kt) 회사

Tenke Fungurume DR콩고 510 18.7 CMOC(중국)

Ruashi DR콩고 26 4.8 Jinchuan(중국)

Moa JV 쿠바 68.8 3.4 General Nickel(쿠바)

Ramu Nickel 파푸아뉴기니 56 3.3 MC China(중국)

Ambatovy 마다가스카르 99.6 2.9 Sherritt(캐나다), KORES(한국)

자료: 김리나 외(2022). “에너지 전환시대 배터리용 핵심광물 4종의 자원산업 동향 분석.”

Ÿ 최근 전기차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전기차 배터리와 원자재 공급 부족 현상과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면서 핵심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의 가격은 크게 

상승함.

- 특히 배터리 소재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코발트의 경우 지난해 1월 톤당 3만 3,000달러에서 같은 해 

3월 톤당 5만 2,775달러, 그리고 올해 3월 8만 2,250달러로 2.5배가량 급격하게 상승함.

- 현재 DR콩고의 Pumpi, Musonoi, Mutoshi 코발트 프로젝트와 호주의 Broken Hill 코발트 프로젝트, 

Yakabindie 프로젝트 등 80여 개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향후 코발트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S&P도 공급망의 병목현상 해소로 코발트 가격은 내년 8.3%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그림 7] 코발트 국제가격의 변동 추이(2021.7월~현재)

                                                                                   (단위: USD/톤)

              자료: Trading Economics DB. “Cob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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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니켈

Ÿ 전기차 및 배터리,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필수 원자재인 니켈의 전 세계 매장량은 2021년 기준 약 

9,500만 톤이며, 국가별로는 호주, 인도네시아, 브라질, 러시아, 필리핀 순으로 매장량이 많음.

- 니켈은 크게 황화광(Sulphide)과 산화광(Laterite)으로 나뉘며 황화광은 구리와 백금족을, 황화광은 

코발트를 함유함. 전 세계 니켈 부존량 중 황화광이 약 30%, 산화광이 약 70%를 차지함.

Ÿ 아프리카 지역의 니켈 생산국은 남아공, 짐바브웨, 보츠와나, 잠비아, 모로코, 코트디부아르 등으로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약 4% 정도를 차지함.

- 2020년 기준 남아공은 아프리카 총 니켈 생산의 약 5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짐바브웨가 21.4%, 

보츠와나가 18%를 차지함.

[표 4] 아프리카 지역의 니켈 생산량 추이 및 전망(2017~30년)
(단위: 천 톤)

국가 2018 2020 2022f 2024f 2026f 2028f 2030f

보츠와나 13.29 13.22 13.49 14.44 16.68 15.85 12.12

모로코 0.05 0.06 0.06 0.06 0.06 0.06 0.06

남아공 44 42.84 44.57 46.83 49.2 51.69 54.31

잠비아 3.33 3.46 3.6 3.75 3.9 4.06 4.22

짐바브웨 17.85 16.2 16.61 16.98 17.32 17.67 18.02

아프리카 총계 78.52 75.78 78.33 82.06 87.16 89.33 88.73

전 세계 총계 2,021.06 1,858.25 2,271.3 2,482.44 2,646.85 2,769.03 2,881.69

총생산량 대비 
아프리카 비중

3.90% 4.10% 3.40% 3.30% 3.30% 3.20% 3.10%

자료: Fitch(2021). “Africa Nickel Developments: Opportunities and Risks for Participation in the Battery Revolution.”

Ÿ 부룬디와 탄자니아 서부 지역은 상당량의 니켈이 매장된 동아프리카 니켈 벨트(East African Nickel 

Belt: EANB)에 위치함. 이곳은 풍부한 황화 및 산화니켈이 매장되어 있음에도 인도양과의 먼 거리와 

교통 및 전력 인프라의 부족으로 여전히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Ÿ EANB의 풍부한 니켈 황화광 자원은 주로 산화광이 부존된 세계 니켈 생산량 1위 인도네시아에 비해 

유리한 이점으로 작용함.

- 산화광도 황화광처럼 배터리 등급(1등급) 니켈로 전환될 수 있지만 고압산 침출(high-pressure acid 

leaching: HPAL)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 처리 공정이 요구되며 폐기물 처리 관련 환경적 우려가 

수반되는 단점이 있음. 이에 비해 황화광은 기존 제련 및 정련 방법을 이용하여 공정이 쉬운 장점이 

있음.

Ÿ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지역의 니켈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국가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인 

신규 니켈 프로젝트 13개 중 4개를 차지함(표 5 참고).

-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BHP는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금속 및 광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황화 니켈 광산인 탄자니아 Kabanga 광산에 투자를 결정함.

- Kabanga 광산은 세계 최대의 고급 황화 니켈 광산으로 간주되지만 부룬디 및 르완다와의 국경에 

근접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탄자니아 북서쪽 오지에 위치하여 개발이 쉽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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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P는 칠레, 캐나다 등 리스크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 투자를 집중해온 이전까지의 행보와 달리 올해 

1월 미개척 광물자원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Kabanga 프로젝트를 개발 중인 영국 민간 광물업체 

Kabanga Nickel에 대하여 1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함. 향후 BHP는 Kabanga 광산 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4,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습식 제련 공정에 1,0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임.

- 첫 생산은 2025년으로 예상되며, 30년 이상 동안 연간 배터리 등급의 니켈을 5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자원량을 보유함.

- 현재 탄자니아에서 진행 중인, 탄자니아의 다레살람에서 르완다 수도 키갈리까지 연결되는 표준궤 

철도선(SGR) 프로젝트의 완공은 국가 교통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생산된 니켈을 남아공 및 아시아 

지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계획을 가능케 할 것임.

[표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신규 니켈 프로젝트

국가 광산 주요 회사 Capex
(백만 달러)

자원량/매장량1)

탄자니아

Dutwa 탄자니아 정부 - 자원량: 1억 1,000만 톤

Kabanga
탄자니아 정부, 
Kabanga Nickel

자원량: 5,700만 톤

Ntaka Hill
Indiana Resources, 

Fig Tree Resources Fund II 450.3 계측된 자원량: 110만 톤

Zanzui African Eagle Resources - 예상 자원량: 2,700만 톤

남아공
Jacomynspan Orion Minerals - 추정 자원량: 180만 톤

Zebediela Uru Metals 708 추정 자원량: 4억 6,540만 톤

코트디부아르
Touba-Biankouma

(Sipilou) 
NOCI - 매장량: 6,000만 톤

Samapleu Sama Resources, SODEMI 461.7 추정 자원량: 3,320만 톤

기니 Kalia Bellzone Mining - 자원량: 7,930만 톤

카메룬 Nkamouna-Mada
Jiangxi Rare Metals, 

카메룬투자공사 
839 매장량: 6,810만 톤

보츠와나 Dikoloti 보츠와나 정부 - 예상 자원량: 410만 톤

잠비아 Enterprise First Quantum Minerals 275 확인 매장량: 960만 톤

짐바브웨 Hunter’s Road Asa Resource Group - 추정 자원량: 3,640만 톤

자료: Fitch(2021). “Africa Nickel Developments: Opportunities and Risks for Participation in the Battery Revolution.”

1) 자원량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광물의 양이며, 매장량은 자원량 중 채광, 선광, 경제성, 환경 등의 요소를 반영
하여 경제적 가치가 확인된 광물의 양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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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튬

Ÿ USG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리튬 매장량 2,200만 톤 중 칠레가 약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호주(약 26%), 아르헨티나(10%), 중국(약 7%) 순으로 나타남.

- 상기 4개국은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남미의 이른바 리튬 

삼각지대(아르헨티나-볼리비아-칠레)는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56%를 차지함.

- 생산량으로는 호주가 5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칠레(26%), 중국(14%), 아르헨티나(6.2%) 순임.

- 리튬 자원량은 지속적인 탐사로 상당히 증가하여 총 8,900만 톤에 달함. 자원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리튬 삼각지대에 속하는 볼리비아(2,100만 톤), 아르헨티나(1,900만 톤), 칠레(980만 톤)이며, 다음으로 

호주(730만 톤), 중국(510만 톤), DR콩고(300만 톤) 순임.

Ÿ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리튬 매장국은 짐바브웨, 나미비아, 말리, 가나, DR콩고이며, 이 중 현재 

리튬을 생산 중인 국가들은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임.

-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1위, 세계 6위의 리튬 생산국으로 2021년 1,200톤의 리튬을 생산하였으며, 

매장량으로는 DR콩고가 아프리카 1위임(표 6 참고).

- 현재 짐바브웨, 나미비아, 말리, 가나, DR콩고에서 8개의 리튬 광산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며, 이 중 

짐바브웨는 가장 많은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표 7 참고). 기타 개발 잠재력이 있는 아프리카 

국가로는 부룬디와 르완다가 있지만 여전히 탐사 단계에 머물러 있음.

- 나미비아는 짐바브웨 이외에 리튬 광물을 수출하는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로, 현재 Karibib 광산 리튬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 DR콩고와 말리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높은 정치적 

리스크는 리튬 개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중임.

- 남아공은 리튬 채굴과 가공처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배터리 셀 부품 제조를 위한 가치 사슬에 참여 

중이며, 여러 남아공 기업들이 리튬 이온 배터리팩 조립에 참여 중임.

[표 6] 아프리카 지역의 리튬 매장량 순위

국가 총 리튬 매장량 전 세계 대비 비중 아프리카 대비 비중

DR콩고 3백만 톤 3.5% 69.1%

말리 70만 톤 0.8% 16.1%

짐바브웨 50만 톤 0.6% 11.5%

가나 9만 톤 0.1% 2.1%

나미비아 5만 톤 0.1% 1.2%

자료: Fitch(2021). “Africa Lithium Outlook: SSA to offer Diversification Amid the Race to Secure Critic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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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현재 진행 중인 아프리카 지역의 신규 리튬 프로젝트

국가 광산 주요 회사 Capex
(백만 달러)

자원량/매장량

짐바브웨

Zulu Premier African Minerals 예상 자원량: 2,010만 톤

Arcadia Zhejiang Huayou Cobalt 197.4 확인 매장량: 1,130만 톤

Kamativi
Canadian strategic metal company, 

Chimata Gold Corp.
확인 자원량: 2,630만 톤

말리
Goulamina Firefinch Limited 194 확인 매장량: 810만 톤

Bougouni Kodal Minerals 확인 자원량: 1,160만 톤

가나 Ewoyaa IronRidge Resources 68.1 확인 자원량: 450만 톤

DR콩고 Manono AVZ Minerals 545.5 확인 매장량: 4,460만 톤

나미비아 Karibib Lepidico 확인 매장량: 190만 톤

자료: Fitch(2021). ibid.; Prospect Resources(2021). “Binding Agreements Executed for Sale of Arcadia Lithium Project to Zhejiang
Huayou Cobalt.”

Ÿ 짐바브웨는 1억 6,200만 달러 규모의 Arcadia 리튬 프로젝트와 광물 산업 개발을 위한 정부 정책 및 

지원 등을 통한 지속적 생산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아프리카 1위 리튬 생산국의 위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짐바브웨는 1950년대부터 운영되어 온 아프리카 최대 리튬 광산인 Bikika 광산과 세계에서 가장 큰 

광석 리튬 부존량을 지닌 Arcadia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상당량의 

엽장석(Pegmatite)2)이 부존되어 있음.

Ÿ 짐바브웨의 Mnangagwa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030년까지 중소득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 

‘경제발전계획 VISION 2030’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1~25년 동안 ’제1차 5개년 국가개발전략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1: NDS1)’을 시행 중임. NDS1은 최대 외화 수입원인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세부적으로는 2017년 27억 달러 규모인 광물 산업의 개발 투자 

유치를 통해 2023년까지 광물 수출규모를 344% 증가한 120억 달러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Arcadia 리튬 프로젝트는 이러한 2030년 수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짐바브웨 정부는 장기적으로 Bulawayo에 리튬 가공처리 플랜트 건설을 계획 중으로, 완공 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Ÿ 한편, 중국은 아프리카 지역의 리튬 광산을 대거 확보하며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 중임.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로 리튬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비철금속광업그룹의 자회사 

Sinomine Resource Group은 1억 8,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이미 리튬을 생산 중인 Bikita 광산 지분 

74%의 인수를 결정함.

-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 기업인 중국의 Zhejiang Huayou Cobalt 사는 2021년 12월 Arcadia 리튬 

광산을 소유한 짐바브웨 리튬 광산업체인 Prospect Lithium Zimbabwe를 약 3억 8,000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올해 5월 Arcadia 리튬 광산의 신속한 개발과 가공처리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위하여 

3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2) 세계 리튬 매장량 중 62%는 염호(brine), 약 26%는 광석, 그 외에는 지열수, 온천수, 점토, 재러타이트(Jadarite), 
해수 등이 차지하며, 대표적인 광석으로는 리티아휘석(Spodumene)과 엽장석(Pegmatite)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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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의 Chengxin Lithium은 지난 5월 짐바브웨 리튬 채굴 프로젝트에 7,650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세계 제1의 전기차 배터리업체인 CATL은 9월 DR콩고 Manolo 리튬 개발 프로젝트에 

2억 4,000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24%를 확보함.

[그림 8] 아프리카 주요국의 리튬 공급망

초기 단계 탐사, 부존 확인 → 자원량 확인, 사전타당성 조사

→ 최종 타당성 조사, 금융지원 타당성 조사 → 개발 및 생산

자료: 엉국지질학회(2022). “Lithium Resources, and Their Potential to Support Battery Supply Cahins,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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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흑연

Ÿ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주요 소재로 사용되는 흑연은 자연에서 생성되어 채굴되는 천연흑연과 

석유와 석탄의 부산물을 2,000도 이상 열처리하여 제조하는 인조흑연으로 구분되며, 천연흑연은 

토상흑연(amorphous graphite)과 인상흑연(crystalline flake graphite)으로 구성됨.

Ÿ USGS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 세계 흑연 자원량은 8억 톤, 매장량은 3억 2천만 톤으로 추정되었음. 

터키는 총매장량의 28.1%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중국(22.8%), 브라질(21.9%) 순으로 집계됨.

- 2021년 전 세계 흑연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4% 증가한 100만 톤이며,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이후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 전 세계 흑연 시장의 82%를 차지함. 또한, 중국은 전 세계 

흑연 수출의 6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독일(5.3%), 브라질(5.1%) 순으로 나타남.

- 경제성이 낮은 토상흑연의 매장량이 높은 터키와는 반대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흑연의 76%는 

인상흑연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인상흑연의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음. 중국 다음으로는 

브라질, 모잠비크, 탄자니아, 인도, 베트남 순으로 인상흑연 매장량이 높음.

Ÿ 아프리카에서 흑연은 4개국, 8곳(마다가스카르 4곳, 모잠비크 2곳, 나미비아, 탄자니아 각각 1곳)에서 생산 

중이며, 짐바브웨는 2017년 흑연 생산을 중단함.

- 현재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남아공, 잠비아,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8개국에서 초기 

탐사 및 부존 확인이 진행 중이며, 기니, 가나, 보츠와나, 우간다, 말라위, 모잠비크,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자원량 확인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 중임(그림 9 참고).

Ÿ 아프리카의 주요 흑연 생산국은 모잠비크와 마다가스카르로, 매장량으로는 마다가스카르 세계 4위 

(2,600만 톤) 및 모잠비크 세계 5위(2,500만 톤), 생산량으로는 모잠비크 세계 4위(2만 8,000톤) 및 

마다가스카르 세계 5위(2만 900톤)임.

- 모잠비크의 인상흑연은 동국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모잠비크 벨트에 부존되어 있음. 주요 흑연 

광산은 세계 최대 천연흑연 자원량을 보유한 Balama 광산과 Ancuadbe 광산으로, 두 곳 모두 Cabo 

Delgado 주에 위치함.

- 탄자니아의 흑연 매장량은 1,800만 톤으로 터키, 중국, 브라질, 모잠비크에 이어 5위 수준이며, 

상당량이 동부 지역에 매장되어 있음. 중국 기업은 Merelani 광산에서 소량의 흑연을 생산 중이며, 

이곳은 특히 탄자니아트(탄자니아에서만 발견되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보석 중 하나)와 같은 원석 

채광으로도 알려져 있음. 현재 탄자니아에는 10개의 흑연 탐사 프로젝트(Bunyu, Chilalo, Epanko, 

Tanga, Merelani-Arusha, Lindi Jumbo, Mahenge Liandu, Nachingwea, Nachu, Pula)가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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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프리카 주요국의 흑연 공급망

초기 단계 탐사, 부존 확인 → 자원량 확인, 사전타당성 조사

→ 최종 타당성 조사, 금융지원 타당성 조사 → 개발 및 생산

자료: 엉국지질학회(2022). “Graphite resources and their potential battery supply chains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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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Ÿ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탄소 중립에 대한 지속가능 개발 시나리오(Sustainable Development 

Scenario: SDS)*와 공표된 정책 시나리오(Stated Policies Scenario: STEPS)**에 따르면, 4대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전기차는 화석연료 기반 설비보다 더 많은 광물을 필요로 하며, 전기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차량 대비 6배, 풍력발전 설비는 가스화력발전소 대비 9배 많은 광물이 필요함. 

이에 따라 4대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요가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물은 리튬으로 13~42배 증가가 

예측되었으며, 다음으로 흑연(8~25배), 코발트(6~21배), 니켈(7~19배) 순으로 수요 증가가 

예측되었음(그림 10).

 * 향후 10년 동안 지속가능 목표(온실가스 감축, 대기질의 개선, 에너지 평등의 달성 등)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전망한 시나리오

** 현재 시행 중인 친환경 에너지 공약 중 이행 가능한 각국의 정책만을 반영한 시나리오

[그림 10] 4대 핵심광물의 2020년 대비 2040년 수요 변화

지속가능 개발 시나리오(SDS) / 공표된 정책 시나리오(STEPS)

자료: IEA(2021). “The Role of Critical Minerals in Clean Energy Transitions.”

Ⅲ. 시사점 및 협력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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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을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 관심 필요

Ÿ 우리나라의 광물 수입 의존도는 94%에 달하며, 공급망도 다변화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6대 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백금족) 중 약 60%를 중국 포함 5개국(중국, 일본, 미국, 칠레, 뉴칼레도니아)에 

의존하고 있음.

- 동 5개국 중 중국은 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다음으로 일본 9.9%, 미국 5.3%, 칠레 5.1%, 

뉴칼레도니아 3.6% 순), 6대 광물 이외에도 마그네슘, 텅스텐의 총수입 중 각각 100%, 94.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광물 수입액은 2016년 34억 3,358만 달러에서 2020년 68억 4,792만 달러로 99% 

급증하였으며, 흑연을 제외하면 국내 자급률은 0%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Ÿ 전 세계적으로 희소 광물의 수급 상황이 악화되자 핵심광물의 가격은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2022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3대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수급안정화지수*는 니켈 7.59(수급주의), 

코발트 3.78(수급불안), 리튬 3.15(수급불안)로 수급안정화지수 기록이 시작된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 및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확대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광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풍부한 광물자원의 부존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개발 지역이 상당히 존재하는 아프리카 지역에 대하여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

 * 광종별 중장기 가격리스크, 세계 수급비율(공급/소비), 세계 공급(매장) 편중도, 국내 수입증가율, 국내 수입국 편

중도 등을 반영한 수급 리스크의 표준척도로, 수급위기(0~1), 수급불안(0~5), 수급주의(5~20), 수급안정(20~80), 

공급과잉(80~100)으로 구성됨(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Ÿ 아프리카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불충분한 인프라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리스크가 큰 

단점이 있음.

- 특히 전력 공급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광업 부문의 잠재력 대비 성장은 느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낮은 노동비와 핵심광물의 가치 상승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아프리카 지역의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의 모색 필요

Ÿ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한 패키지 딜 형식으로 자원 개발권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음. 그러나 패키지 딜은 자원개발과 건설의 주체가 다른 점으로 주체 간 상이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점과 자원 탐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투자 대비 낮은 성공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높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단점이 있음.

Ÿ 앞서 탄자니아의 Kabanga 니켈 광산에 투자한 BHP의 경우에서 보듯이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리스크가 높은 국가에서 활동 중인 소규모 회사 및 현지 기업과 관계를 맺어 진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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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프리카 국가들은 광물을 수익성 있게 가공하고 배터리 제품으로 제조하는 역량이 매우 부족하여, 

일반적으로 광물을 비가공 상태로 수출하고 배터리 등의 제품은 수입에 의존함. 따라서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가공 및 제조 부문의 투자도 진출 방안이 될 수 있음.

Ÿ 또한, 효과적인 진출을 위하여 정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며, 경제개발, 

산업발전계획 관련 정책 자문,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협력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다자 틀에서의 국제협력 강화를 추진 중으로 

수요국과 공급국이 참여한 다자간 연계 형태로 협업을 추진하여 네트워크 확보 및 보다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임.


